
손세정제, 신종플루 타고 “급팽창”
이마트, 관련매출 189% 증가 … LG 애경 시장 참여로 경쟁 본격화

신종플루가 최근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제외한 거의 유일한 예방책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

높아지면서 손 세정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.

최근까지도 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생산기업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

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.

11월6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, 10월 비누 핸드워시(물비누) 손소독청결제 등 손 세정제 매출은 전년동기

대비 18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물에 씻지 않고 손에 묻혀 문지르기만 해도 세척 효과가 있는 손 소독 청결

제 매출은 무려 961% 늘었다.

손 소독 청결제는 이마트에서 2008년 10월에만 해도 글로벌 생활용품 생산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항균 브

랜드 <데톨> 브랜드 밖에 판매되지 않았지만, 지금은 중소기업 파루의 <플루>, 유한킴벌리의 <킴케어> 등

10종이 넘고 있다.

핸드워시 시장은 2003년 국내에 시장이 처음 형성된 이후 매년 50% 이상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으며, 시장

규모는 2007년 56억원에서 2008년에는 85억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

있다.

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최근 항균 성분을 함유한 손 소독제, 핸드워시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.

LG생활건강은 10월 살균 항균 전문 브랜드 <플로닉>으로 손 세정제와 핸드워시 등 13종을 출시했으며, 쑥,

녹차 성분을 함유한 <비욘드 디톡스 핸드 새니타이저>도 선보였다.

애경 역시 최근 <항균 핸드 클렌저>와 <살균 핸드 젤>을 동시에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촉을 시작했다. <저

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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